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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산업계 입장에서 2013년은 무엇일까? 아마도 길고 긴, 엄동설한이 거세게 몰아친 겨울과 같은, 기억하기도 싫은 

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.

경영의 호·불호를 떠나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화되고 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너무 빨리 다가와 어떻

게 손을 쓸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.

국제유가는 100달러가 무너질 것인지, 12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했다.

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것인지, 손을 놓을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고, 중동정세는 민주화 후유증이 다발하면서 불

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가 엄청난 인명살상을 뒤로 한 채 잠잠해지는 양상이고 여기에 이란이 핵협상에 적극 

나섬으로써 혼란 그 자체였으며, 중국도 시진핑 체제로 이행됐지만 국제적·경제적 관점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아무 것

도 감지되지 않았다. 투기자본은 말할 것도 없고…

셰일가스 열풍은 대단했다. 미국은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하고 석유화학 원료용 에탄 가격이 10-11달러에서 3-4달러

로 곤두박질침으로써 아시아 및 유럽 석유화학기업들이 큰 타격

을 입지 않을 수 없었고, 2016년부터는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지

경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.

반면, 중국은 예상외로 잠잠했다. 시진핑이 집권을 공고히 하

고 있으나 유럽의 재정위기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은 영향으

로 수출부진이 계속됨으로써 수출 원자재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

시장이 침체를 계속했다. 

더군다나 합섬원료를 중심으로 신증설을 지속해 자급률을 끌

어올린 결과 PTA는 중국수출에 주력하던 동북아시아 메이저들이 생존위기를 겪고 있고, 카프로락탐도 중국수출이 막힘

은 물론 중국산의 저가공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. MEG는 다행히 신증설이 드물어 위기에서 비켜난 느낌이지

만 역시 CTMEG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.

국내적으로는 원화환율 저평가 및 저금리를 바탕으로 무역 1조달러를 넘어섰다고 야단법석이지만 수출환경이 녹녹치 

않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,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음으로써 화평법 및 화관법을 불러왔으나 

전경련 및 석유화학협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세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.

국내 화학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변화요인이 하나같이 대응하기 쉽지 않고 경쟁력을 떠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

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대응책도 없어 고민이 아닐 수 없다.

문제는 2014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돼 화학기업들을 곤란한 지경으로 빠져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. 변화요

인들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면 그런대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지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하늘만 쳐

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

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스스로에게 최적의 조합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,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는 순간 

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.

백송칼럼

생존경쟁,
이제 시작이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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